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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사진.선생님께서는 연한 하늘색 양복과 코발트빛블루 야자수넥타이를 메고 멋지신 모습으로 단

상에 서계십니다.)

오늘은 월요 단상입니다.

어제 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

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해주리라.”입니다.

반드시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

쁜 놈입니다. 둘이 하나 되라고 했는데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생도 하고 그랬습니

다. 둘이 하나 되라면 하나가 되어야지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극과 극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되 동쪽 서쪽으로 각각 구하지 않고, 둘이 하나 되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동물도 싸우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사람도 싸우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크다! 천국이니까. 천국은 하나다.”

지옥은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옥에 가면 만 명이 있으면 만 명의 생각이 다

각각입니다. 전부 각각 놉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면 천국이 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된 것이 그렇게 좋다!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끼리도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곳에 내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되는 곳에는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마음에 든다. 너무 좋다.”

그러나 하나가 안 되는 곳은 너무 내가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금주 말씀을 갖고 금주는 반드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형제들과 하나 되고, 너희들끼리 서로 하나 되는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

렇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 되도록 하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하나 되도록 하

라. 하나 되면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 하나 되어라. 하나 된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

느니라. 하나 된 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자꾸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그런 곳에 주님이 옆에 가 계십니다.

서로 하나 되지 않은 곳은 주님이 옆에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와 동행’을 써 붙여놓고 있

어도 “나는 너와 동행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곳에는 내가 강림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된 곳을 알겠지요?



“너희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도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 날부터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고, 마귀 아들은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

만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와 같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그를 중에 함께하지,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자기들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안 합니다. 주를 끼워 주지 않는데 왜 거기에 갑니까? 내 이름으로 모여야!!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내 이름으로 모여야, 주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야 함께하겠다.

무슨 이름으로 모이느냐? 불고기 먹기 위해서 모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내 자리

만들어 놓았느냐?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줄래?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 가서 하

지.”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갑니까? 바쁘신 하나님이, 바쁘신 주님이 거기에 들어갈 시

간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분위기 만들어놓고, 내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래? 그러면 내가 같이 말하리라.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 내

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던지 하늘을 모시고 섬기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때뿐만 아니라, 늘 평소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와 하나 되어서 살아

가려면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늘 하나 된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서로 하나 된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너희들끼리 서로 하나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알

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잘되고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면 분위기가 좋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면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이 있느냐? 다 되지.” 할 것입니다.

평강과 의로 채워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너희들이 서로 하나 되고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항상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과 내재하심과 모성신의 은혜와 사

랑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손을 딱 잡고 늘 이

끌어 주시고, 나도 이들 손을 딱 잡고 계속 이끌어 줄 테니까 그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 화평케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리니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안 될 것이 없다.” 했습니다. 다 그렇게 되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삼



위의 능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씀 마쳤습니다.


